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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대 고유가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 관련 투자가 증가했다. 다양한 R&D 투자 

중 가장 파괴적인 혁신은 미국에서 일어났다. Fracturing 기술 개발로 미국 셰일 오일, 셰일 가

스가 경제성 있는 자원으로 부상했다. 이는 전통자원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동 등 에너지 수출

국들이 쥐고 있던 헤게모니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공급자간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. 세계 

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미국이 수년 이내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은 

세계 에너지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. 미국 셰일은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산업, 타에

너지원 등 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. 미국 셰일 개발의 일차적인 파급 효과는 미국의 에너지 

수입 감소이다. 미국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던 국가들과 산업들이 직격타를 입고 있으며 에너

지 가격이 하락했다. 현재 미국에서는 값싼 천연가스와 원유를 활용하는 다양한 투자가 진행

되고 있다. 제조업 투자가 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앞으로 제

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보게 될 전망이다. 수년 이내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

도 있다. 이는 다른 지역의 타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킬 것이며 당분간 에너지 시장의 

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. 미국 셰일 개발의 의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전

망해보고자 한다.


